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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

지를밟았다

바르셀로나는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바르셀로나캄프누 스타디움에서

열린아틀레티코마드리드와의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 경기

에서 수아레스가 2골을 뽑아내는데 힘입

어 21 역전승을거뒀다 바르셀로나는이

날승리로오는 14일 열리는 2차전에서비

기기만해도4강에오를수있게된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아틀레티

코마드리드를밀어붙였지만상대의단단

한 수비에 이렇다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선제골은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의 몫이었다 전반 25분 코크의 스루패스

를받은페르난데스토레스가오른발슈팅

으로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갈랐다 그러

나 10분뒤뜻하지않은일이발생했다

토레스가하프라인부근에서공을뺏는

과정에서거친반칙으로옐로카드를 받았

고 이에경고누적으로퇴장을당했다

전반을 01로 마친 바르셀로나는 결국

후반 18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틀레티

코마드리드진영페널티박스오른쪽에서

크로스된 공을 왼쪽에 있던 조르디 알바

가왼발슈팅으로연결했다 그러나이공

은골대앞에있던수아레스에게갔고 수

아레스가 재빨리 공의 방향을 틀면서 힘

겹게동점골을뽑아냈다

기세를잡은바르셀로나는후반 29분에

는대니스알베스의크로스를수아레스가

헤딩슛으로 골망을 열어젖히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같은시간독일뮌헨의알리안츠아레나

에서열린바이이른뮌헨(독일)과 벤피카

와의 8강 1차전에서는전반 2분만에터진

아르투로비달의결승골을끝까지지킨뮌

헨이 10으로승리했다 연합뉴스

바르샤뮌헨나란히승리
UEFA 챔스 8강 1차전 AT마드리드 21벤피카 10 꺾어

광주서 국제테니스대회 열린다

6일오전(이하한국시간)스페인바르셀로나캄프누 스타디움에서열린바르셀로나와아틀레티코마드리드의20152016 UEFA챔

피언스리그8강 1차전에서바르셀로나의수아레스가2번째 골을터트리고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가 국제테니스대회를 유치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

회) 이후광주에서처음으로열리는국제대회라는점에서관심이쏠린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오는 9일부터 17일까지진월국

제테니스코트에서개최한다고 6일밝혔다

이번대회는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F) 주최로광주시테니스협회가주관해열리는국

제대회로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호주미국영국 등 29개국 2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광주

를찾을예정이다

대회총상금은5만달러지만별도의상금과랭킹포인트를부여하는점을감안할경우 7만 5000달

러규모대회에해당한다는게광주시체육회설명이다

광주 오픈에 참가하는 선수로는 리투아니아의 리카르다스 베란키스(세계 86위)를 비롯 일본의

스기타유이치(97위)이토타츠마(120위)소에다고(123위)니시오카요시히토(124위) 등이다 니

시오카 요시히토는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내 선수로는 이덕희(232

위)김청의(342위) 등이출전한다

단식우승자에게는90점의랭킹포인트와7200달러의상금이주어진다

특히지역스포츠계는U대회이후처음으로광주에서치러지는국제규모대회인데다 경기

장을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효과적인발전모델이라는점에서의미를부여하고있다

스포츠계안팎에서는U대회의성공적개최뿐아니라경기장등시설물의활용이U

대회성공을가늠하는주요잣대로도해석되고있다는점에서이번대회를계기로

경기장사후활용의극대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내 테니스 유망주들이 세계남자 프로테

니스협회랭킹포인트를획득하며성장할수있는좋은계기가

될것이라고기대감을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여궁사 3명이 나란히 리우행 티

켓을딸수있을까

최미선(20광주여대) 기보배(28광주

시청) 이특영(27광주시청) 등 3명이 5일

리우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1차 평가전에

서 13위를차지했다

최미선은 양궁 국가대표 남녀 각각 8명

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1차

평가전에서 합계 43점으로 여자부 1위에

올랐다 런던올림픽 2관왕기보배는 305

점으로 2위에올랐다

이특영은 27점을기록 3위를차지했다

여수 출신의 박미경(34대전시체육회)도

종합배점 4위를차지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

지 대전 유성 LH연수원에서 2차 평가전

을열고 12차평가전성적과지난해세계

선수권우승자가산점등을반영해리우올

림픽에나설남녀대표 3명씩을선발할예

정이다

남자부에서는김우진(청주시청)이배점

합계 4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승윤(2

위325점) 구본찬(3위305점) 등이 뒤

를이었다

1 2차 평가전을거쳐최종선발된 리우

올림픽국가대표들은다음달콜롬비아메

데진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연맹 월드컵 2

차대회에 출전 국제대회 감각을 쌓을 예

정이다

한편 컴파운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서는남자부김종호(중원대) 최용희(현대

제철) 김태윤(현대제철) 양영호(중원대)

여자부 김윤희(하이트진로) 설다영(하이

트진로) 송윤수(현대모비스) 고소영(한

국체대)이국가대표로뽑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궁들올림픽선발전 123위

최미선기보배이특영順

수아레스 2골

진월테니스코트 917일 남자챌린저대회U대회이후첫국제경기

진월국제테니스코트전경


